
韓藥情報硏究會誌(Korean Herb. Med. Inf.) 2020;8(1):75-86. pISSN� 2288-5161� /� eISSN� 2288-5293

75

Review

Abstract

Gilgyeong (桔梗), a root of Platycodon grandiflorus (Jacq.) A.DC. (Campanulaceae), has been named 
as “Go-gilgyeong (苦桔梗)” in the traditional herbal literature owing to its bitter taste. The bitter 
Go-gilgyeong is considered to be of higher value in the herbal markets, and its commercial-grade 
is assessed according to its wildness and growth year. Jeni (薺苨), a root of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 (Campanulaceae), has also been named as “Cheom-gilgyeong (甛桔梗)” in 
the herbal literature, and is misunderstood as another name of Gilgyeong commercially.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origin of Go-gilgyeong and Cheon-gilgyeong in the herbal literature and 
markets, and compared their therapeutic effects and morphological features. It was concluded that 
the terms Go-gilgyeong and Cheom-gilgyeong were used to distinguish the genuine Gilgyeong from 
its counterfeit. Go-gilgyeong was named after the bitter taste of Gilgyeong, while Cheom-gilgyeong 
was named after the sweet taste of Jeni, not as a commercial name of Gilgyeong. The bitterness, 
wildness, and growth year of P. grandiflorus roots could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Gilgyeong. 
Sore throat associated with severe heat syndrome (熱毒) can be treated by Jeni, while that associated 
with lesser heat can be treated by Gilgyeong. Gilgyeong and Jeni, although belonging to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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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were morphologically distinguishable by their shapes, including the cross striations on the 
epidermis and the cambium and interstice on transversely sectioned surfaces. These results provide 
critical evidence for the clinical use of Gilgyeong and also indicate that Gilgyeong should be separated 
from Jeni.

서론

桔梗은 宣肺利咽, 祛痰排膿의 효능으로 咳嗽痰多, 胸悶不暢, 咽痛音啞, 肺癰吐膿, 瘡瘍膿成不潰 

등에 응용하는 대표적인 淸化熱痰藥 1)이다. 한국 및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공정서는 ‘桔梗’을 공히 

‘초롱꽃과(Campanulaceae)에 속한 도라지(桔梗) Platycodon grandiflorus (Jacq.) A.DC.의 뿌리’로 

규정 2)하고 있어,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라지 특유의 아린맛과 쓴맛과 같은 미각적 특성이 약효와 연결되어 국내에서는 관습적으로 

‘苦桔梗이 좋다’는 인식이 있어 대체로 쓴맛이 강한 것이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재배품보다는 야생품이 쓴맛이 강하므로 야생품이 좋다는 설에 따른 ‘길경 야생’ 또는 ‘야생 

길경’이라는 유통품과, 도라지의 생장 연수가 길어지면 쓴맛이 강해진다는 설에 따른 이른바 ‘다년생 

길경’이라 불리는 유통품이 약재 시장에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설은 약재로서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도라지의 관능적 특성이 약재의 효능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쓴맛’에 따른 품질 인식에 따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유통시장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桔梗의 임상

적 활용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苦桔梗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甛桔梗’ 또한 그 기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桔梗의 임상적 활용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

를 바로잡기 위해서 桔梗의 명칭 유래에 대한 문헌적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苦桔梗과 

甛桔梗의 기원 비교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桔梗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苦桔梗과 甛桔梗을 중심으로 古文

獻을 고찰하여 연원과 유통 현황, 두 본초의 간략한 효능 비교, 구분점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론

古文獻은 桔梗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 있는 것과 주요한 효능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苦桔梗과 甛桔梗을 중심으로 약재 유통 현장에서 파악한 국내외 재배 및 유통 상황

을 기술하여 길경에 대한 기존의 설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中華本草》를 기준으로 

두 본초의 효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본초의 형태를 비교 관찰하여 구분점을 제시하였

다. 기원식물의 형태는 재배지를 방문 및 관찰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원형약재 및 음편 시료는 저자가 

동정하였으며 해당 시료는 원광대학 한의과대학 본초표본실에 보관(voucher no. WKU-2-18-0075, 

WKU-2-19-0015, WKU-2-19-0514, WKU-2-19-0131)하고 있다.

Keywords: Go-gilgyoung�(苦桔梗),�Cheom-gilgyoung�(甛桔梗),�Jeni�(薺苨),�Platycodoni�Radix,�Platycodon�

grandiflorus,� Adenophorae� Remotiflorae� Radix,� Adenophora� remoti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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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苦桔梗과 甛桔梗의 고문헌 고찰

桔梗의 기록은 後漢의 《神農本草經》3)에 ‘味辛 微溫 有小毒 主胸脅痛如刀刺 腹滿 腸鳴幽幽 驚

恐悸氣 生山谷’이라 기재된 것이 시초이며, 이 시기에는 淸化熱痰藥으로서의 효능을 찾아보기 힘들

다.

魏晉南北朝의 《吳普本草》4)는 ‘一名符蔰 一名白藥 一名利如 一名梗草 一名盧茹 一名房圓 ... 

葉如薺苨 莖如筆管’이라 하여 여러 이명을 기재하고 잎은 薺苨, 줄기는 붓대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名醫別錄》5)과 《本草經集註》6)에 대부분 인용되었다. 또한, 이 두 서적 5,6)에서는 ‘主利五

臟腸胃 補血氣 除寒熱風痹 溫中 消穀 治喉咽痛 下蠱毒’이라는 새로운 쓰임새를 추가하였으나, 咽

喉痛에 사용한다고 한 것 이외에는 역시 온전한 淸化熱痰藥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本草經集註》6)는 ‘세간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내 薺苨라 불렀다. 지금은 별개로 薺苨가 있는데 능

히 藥毒을 풀어주고 人參과 헷갈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히 桔梗이 아니고 잎만 비슷할 뿐이

다. 무릇 薺苨의 잎의 아랫면은 빛이 나고 매끄러우며 털이 없어 다르며, 잎도 마주나는 인삼과 다르게 

난다(世方用此 乃名薺苨 今別有薺苨 能解藥毒 所謂亂人參者便是 非此桔梗 而葉甚相似 但薺苨

葉下光明‧滑澤‧無毛為異 葉生又不如人參相對者爾)’고 하여 당시 桔梗을 薺苨라 부르는 것을  경

계하고, 薺苨의 식물학적인 특징도 제시하였다.

唐代의 《新修本草》7)는 ‘인삼의 싹은 오갈피나무의 것과 비슷하게 넓고 짧으며, 줄기는 둥글고 가장

귀 모양으로 3~4 갈래의 갈라진 줄기 끝에 5 개의 잎이 있다. 陶弘景이 薺苨와 人參과 헷갈린다고 

한 것은 오류이다. 또한, 薺苨와 桔梗은 잎이 어긋나기도 하고 3~4 개가 마주나기도 하며 대개 줄기가 

곧게 서는데 잎은 이미 서로 헷갈린다. 오로지 뿌리에 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헤아릴 뿐이다(人參 苗似

五加闊短 莖圓 有三‧四丫 丫頭有五葉 陶引薺苨亂人參 謬矣 且薺苨‧桔梗 又有葉差互者 亦有葉

三‧四對者 皆一莖直上 葉既相亂 惟以根有心‧無心為別爾).’고 하여 《本草經集註》6)의 설을 보완하

였다.

한편, 五代十國代의 《日華子諸家本草》8)는 ‘下一切氣 止霍亂轉筋 心腹脹痛 補五勞 養氣 除邪 

辟濕 補虛 消痰 破癥瘕 養血 排膿 補內漏及喉痺碱毒 以白粥解’라 하여 전 시대에 비해 쓰임새가 

확장되었으며 비로소 消痰과 排膿의 직접적인 효능이 언급되어 化痰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宋代의 《本草圖經》9)는 ‘뿌리는 새끼손가락 크기이고 황백색이다. 봄에 싹이 나서 줄기는 1 척 정도

까지 자라고, 잎은 살구나무의 잎을 닮았으나 길고 둥글며 4 개의 잎이 마주난다. 어린 싹은 삶아서 

먹을 수 있다. 여름에 자줏빛 옥돌 색깔의 꽃이 피는데 자못 나팔꽃처럼 생겼으며 가을을 지나 씨를 

맺는다. 8 월에 뿌리를 캐서 가늘게 썰어 햇볕에 말려 쓴다. 잎을 隱忍이라고 한다. (桔梗은) 뿌리 

가운데 심이 있는데, 없으면 능히 解毒하는데 쓰는 薺苨이다. 두 가지는 자못 서로 헷갈린다. 다만, 

薺苨의 잎 뒷면은 광택이 있고 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關中의 桔梗은 뿌리가 황색인데 자못 접시꽃

뿌리와 닮았으며, 줄기는 가늘고 푸르고 잎은 작고 푸른 것이 국화의 잎과 닮았다(根如小指大 黃白色 

春生苗 莖高尺余 葉似杏葉而長橢 四葉相對而生 嫩時亦可煮食之 夏開花紫碧色 頗似牽牛子花 

秋後結子 八月採根 細銼曝乾用 葉名隱忍 其根有心 無心者乃薺苨也 而薺苨亦能解毒 二物頗相

亂 但薺苨葉下光澤無毛為異 關中桔梗 根黃 頗似蜀葵根 莖細 靑色 葉小 靑色 似菊花葉).’라고 

기술하여 桔梗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물의 형태와 약재 특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고, 薺苨와의 감별

점에 대해 더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3 종류 桔梗의 도판을 수록하였다(Fig.1). 이를 보아 전 시대에 

비하여 關中桔梗을 포함한 薺苨 이외의 식물이 桔梗으로 유통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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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9)에서 肺癰의 치료에 桔梗을 사용한 기록인 ‘《集驗方》 ... 是肺癰 治之以桔梗‧甘草各二兩炙 以

水三升 煮取一升 分再服 朝暮吐膿血則瘥’에서 肺癰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熱痰을 치료하는 것으

로 인식한 듯 보이나 직접적인 효능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동 내용은 후대의 《經史政和證類備用本

草》10)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한편, 《證類本草》10)에는 ‘臣禹錫等謹按藥性論云 桔梗 臣 味苦 平 

無毒 能治下痢 破血 去積氣 消積聚痰涎 主肺氣氣促嗽逆 除腹中冷痛 主中惡及小兒驚癇’이라고 

효능 및 주치를 정리한 후 그 근거로 《日華子諸家本草》8)의 기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최종적

으로 《本草衍義》11)의 ‘治肺熱氣奔促‧嗽逆 肺癰排膿’이라는 내용이 《證類本草》의 增刊本에 삽입됨

으로써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宋代에서 桔梗이 비로소 痰과 熱로 인한 肺逆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

되었고, 淸化熱痰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는 唐末~宋代로 추정할 수 있다.

Fig. 1. Three types of Platycodoni Radix (桔梗) in Bencaotujing [本草圖經]

金元代의 《湯液本草》12)는 ‘易老는 甘草와 병용하며 舟楫之劑와 같으며 ... 흉중에 引經하거나 높은 

곳을 功하고자 할 때 쓴다고 말하였다(易老云 與國老並行 同為舟楫之劑 .... 欲引至胸中至高之分

成功)’고 기록하여 桔梗의 引經을 설명하였다. 한편, 明代의 《神農本草經疏》13)는 ‘王好古가 그 색깔

이 흰 것으로 肺部에 引經한다고 하고, 甘草와 병용하며 舟楫之劑와 같다(濟好古以其色白 故為肺

部引經 與甘草同為舟楫之劑)’고 하였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湯液本草》12)에 흰색 운운한 바가 

없으므로, 약재의 색깔과 효능을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金元代의 이후에 시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한편, 도라지의 약용부위인 뿌리가 흰색인 것을 예로 들어 ‘白色은 肺로 歸經한다’는 五行을 이용

한 설명은 일부 존재하나,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흰꽃이 피는 도라지가 肺로 歸經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도라지를 재배하는 밭에는 흰색과 남자색 꽃이 함께 

피는 광경(Fig. 3-B)을 흔하게 볼 수 있으므로 꽃의 색깔과 약재의 효능을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五行이론으로 약재의 효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다소 관념적인 추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明代의 《本草蒙筌》14)은 그 쓰임새를 ‘開胸膈除上氣壅 清頭目散表寒邪 驅脅下刺疼 通鼻中窒塞 

咽喉腫痛急覓 中惡蠱毒當求 逐肺熱住咳下痰 治肺癰排膿養血 仍消恚怒 尤卻怔忡’이라 하였는



韓藥情報硏究會誌(Korean Herb. Med. Inf.) 2020;8(1):75-86. pISSN� 2288-5161� /� eISSN� 2288-5293

79

데, 桔梗의 적용 病位가 咽喉를 포함한 上焦肺胸部이고, 熱과 痰의 증상에 사용했다는 점은 현대의 

桔梗의 효능에 대한 인식(Table 1)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동 책 14)에는 당시 桔梗으로 유통되고 있던 

식물의 그림 3 종(Fig. 2)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薺苨別種 味甘氣寒 在處山谷生 苗與桔梗似’이

라고 언급하여 薺苨가 여전히 桔梗과 혼동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동 시대의 《本草綱目》15)

에서 ‘桔梗과 薺苨는 이내 한 종류인데 甜‧苦의 두 종이 있다. 그래서 《本經》에서는 桔梗을 薺苨라고 

부른다고 한 것일 뿐인데 지금 사람들이 薺苨를 甜桔梗이라고 한다(桔梗‧薺苨乃一類 有甜‧苦二種 

故《本經》桔梗一名薺苨 而今俗呼薺苨為甜桔梗也)’라고 하여 甜桔梗이 곧 薺苨임을 언급하였다.

Fig. 2. Three types of Platycodoni Radix (桔梗) in Bencaomengquan [本草蒙筌]

淸代에 이르러서도 《本經逢原》16)의 ‘桔梗有甘‧苦二種 甘者曰薺苨’라고 한 것과 《本草害利》17)의 

‘甜桔梗 一名薺苨 又名空沙參 寒而利肺 甘而解毒’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薺苨를 甛桔梗으로 인식

한 상황이 후대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도라지는 桔梗, 특히 苦桔梗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 桔梗과 가장 

많은 혼용을 보였던 약재가 甛桔梗으로 불렸던 薺苨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약재의 

혼용을 경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재 형태적인 감별점을 기록하였고, 明淸代에 이르러는 薺苨가 

甛桔梗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길경은 쓴맛이 나는 것이 좋다’라는 세간의 인식

은 古代로부터 桔梗의 僞品인 薺苨를 구분하기 위해 薺苨의 단맛과 상대되는 개념에서 나온 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세간에 퍼져 있는 ‘쓴맛이 강한 야생의 것이 상품’, ‘쓴맛이 강한 다년생

의 것이 상품’이라는 등의 인식은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u 등 18)은 '紫花桔梗 P. grandiflorum'및 '百花桔梗 P. grandiflorum var. album Hort.', '重辦

桔梗 P.  grandiflorum cv. Plenus'가 明代에 출현하였고 이 중 百花桔梗이 味淡하여 식재료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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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문헌은 2009 년의 것으로 古文獻에 언급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꽃 색깔이 다른 도라지는 품종이나 종내 변이 형질이 발현된 것으로 취급되며, 중국에서도 

이들을 나누어 재배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Lu 등 18) 華北(河北, 山東, 山西, 

內蒙古) 및 東北 지역에서 생산되는 桔梗은 北桔梗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味甛하므로 또한 甛桔梗

이라고도 하며, 華東(安徽, 江蘇, 浙江)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南桔梗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味苦

하므로 苦桔梗이라고 하는데, 南桔梗(苦桔梗)이 北桔梗(甛桔梗)에 비해 품질이 좋고, 北桔梗은 주

로 식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Lu 등 18)이 그 근거로 제시한 문헌 중 《藥品化義》19)의 ‘用南產

者佳 北方者味甘 但能提載 不能開散 宜辨之’라는 언급은 薺苨의 산지가 도라지에 비해 더 북쪽이

라는 점과 明淸代의 다른 서적 15-17,20)에서 甛桔梗이 곧 薺苨라고 직접 언급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

려 당시의 유통 상황을 고려한 기재로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增訂偽藥條辨》20)의 

‘桔梗出安慶古城山 色白有蘆 內起菊花心 味甜帶苦者佳 寧國府涇縣者 性味略同亦佳’라는 언급 

중 ‘色白有蘆 內起菊花心 味甜帶苦’라고 한 것은 古代로부터 薺苨와의 차이를 설명한 내용 7,9)으로 

후대의 서적에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산지에 따라 苦甛을 구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더욱

이 동 책 20)의 이 설명이 鄭肖岩(淸, 1848~1920)의 ‘其一種無心味甜者 薺苨也 一名杏葉沙參 又名

甜桔梗 性味功用與桔梗大不相同 近今藥肆因苦桔梗價貴 多以甜梗為充’이라는 원문에 대한 주석

이라는 점에서 薺苨 즉, 甛桔梗의 대비되는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Lu 등 18)의 南桔梗이 

곧 苦桔梗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도라지에서 미각적으로 쓴맛을 나타내는 물질은 주로 

saponin 계열의 platycodin 류 성분 21)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생산지역이나 재배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맛에 따른 苦甛의 구분은 관능적 또는 이화학적, 약효 비교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苦桔梗과 甛桔梗의 유통 현황

桔梗의 기원이 ‘도라지(桔梗) Platycodon grandiflorus (Jacq.) A.DC.의 뿌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

으며 대체로 기원에 맞게 유통된다. 그러나 현재(2019 년 기준) 유통시장에는 양질의 桔梗이라는 의미

로 ‘苦桔梗’ 또는 ‘야생’, ‘다년근’ 등의 품질을 암시하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苦桔梗이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단맛이 나는 薺苨를 甛桔梗으로 지칭하면서 생긴 용어라는 

점에서 쓴 맛의 정도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크다는 이유로 소위 ‘다년근 길경’

이라 유통되는 길경을 2016~2017 년에 국내의 주요 재배지(충북, 강원, 경북)를 답사하여 확인한 결과, 

길이 및 부피 생장이 우수한 ‘슈퍼도라지’라고 농민들이 부르는 품종을 재배하여 수확함을 파악하였다. 

즉, 국내에서 재배한 桔梗은 대부분 1 년을 키워 출하하는데 특정 품종은 그 크기가 확연하게 커서 

‘다년근 길경’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다수의 재배 농민이 도라지를 2~3 년 이상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필히 옮겨심기를 해야 하나, 옮겨심기를 할 경우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없어 2 년 이상 재배하는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 언급하였다. 중국 수입품의 경우, 일부 2 년 정도 생장한 야생품이 생산되기는 

하나, 중국도 시간이 갈수록 야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야생’ 또는 ‘다년근’

의 의미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薺苨는 초롱꽃과(Campanulaceae)에 속한 모시대(薄葉薺苨)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의 뿌리 22)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明淸代에 桔梗과의 구분을 위해 甛桔梗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古代와는 달리 현재는 桔梗의 僞品보다는 南沙參의 僞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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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3)되고 있다. 한편, Lu 등 18)은 薺苨 Adenophora trachelioides Maxim.를 기원식물로 제시하였

고, ≪中華本草≫24)는 모시대(薄葉薺苨)와 薺苨를 모두 기원식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Adenophora 속에 속한 동속근연종이 많기 때문에 古文獻에 언급된 薺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南沙參과 薺苨의 기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苦桔梗과 甛桔梗의 효능 비교

≪中華本草≫24)에 기재된 한방 효능 및 주치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으

며, 이를 종합하여 효능분류를 제시하였다(Table 1). 단, 薺苨는 공정서에 수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Table 1. Camparison between Platycodoni Radix (桔梗) and Adenophorae Remotiflorae Radix (薺苨)
본초명 桔梗 (苦桔梗) 薺苨 (甛桔梗)

생약명 Platycodoni Radix Adenophorae Remotiflorae Radix

성미 溫 辛 寒 甘

귀경 肺 胃 肺 脾

효능 宣肺 祛痰 利咽 排膿 潤燥化痰 淸熱解毒

주치
咳嗽痰多 咽喉腫痛 肺癰吐膿 胸滿脇痛 

痢疾腹痛 小便癃閉

肺燥咳嗽 咽喉腫痛 消渴 疔癰瘡毒 

藥物中毒

효능분류 化痰止咳平喘藥 淸熱藥, 化痰止咳平喘藥

효능소분류 淸化熱痰藥 淸熱解毒藥, 淸化熱痰藥

공정서 KP 11, ChP 2105, JP 17, THP II, DP VII KHP IV, DP VII

- KP 11: The Korean Pharmacopoeia 11th edition, 2014. Partial amendment, 2016, 2017. (Korea, Republic 
of)

- KHP IV: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4th edition, 2012. 1st supplement, 2013. Partial amendment, 
2016, 2017. (Korea, Republic of)

- ChP 2015: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edition, 2015. (China)
- JP 17: The Japanese Pharmacopoeia 17th edition, 2016. (Japan)
- THP II: Taiwan Herbal Pharmacopeia 2nd edition, 2013. (Taiwan)
- DP VII: The Pharmacopoeia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th edition, 2011.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桔梗(苦桔梗)은 宣肺, 祛痰, 利咽, 排膿의 효능에, 薺苨(甛桔梗)은 潤燥化痰, 淸熱解毒의 효능에 

각각 장점이 있다. 전자의 主治에는 痰과 膿이 있으며 熱證이 적고, 후자의 主治에는 肺燥와 消渴의 

熱證이 있다. 그러므로 같은 咽喉腫痛에 응용한다고 할지라도 熱證이 다소 적을 때에나 상대적인 

虛證에는 桔梗을, 熱證이 심하거나 상대적인 實證에는 薺苨를 응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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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苦桔梗과 甛桔梗의 형태 특징과 감별 요점

각 기원식물과 飮片의 형태를 관찰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桔梗(苦桔梗) Platycodoni Radix

Fig. 3. Platycodoni Radix. shape original plant (A), flower (B), young leaf (C), dried root (D)

식물체의 뿌리는 원주형이며 비대하고 表皮는 비교적 매끈하다. 생것을 절단하면 흰색의 즙이 유출

된다. 줄기는 곧게 서며 단면은 둥글다. 근위부의 잎은 對生하거나 輪生하며 잎몸은 長卵形이며 銳鋸

齒가 있다. 원위부의 잎은 互生하거나 對生하고 잎몸이 披針形이다. 花序는 單生하거나 드물게 總狀

花序를 이룬다. 花冠은 鐘形으로 남자색 또는 흰색이다. (Fig. 3-A~C)

飮片은 薄片 또는 橫切片이다. 表皮에는 부정형의 주름이 있고 皮孔이 있다. 去皮한 것의 表皮는 

흰색~황백색이며, 留皮한 것의 表皮는 황갈색~회갈색이다. 단면은 전체적으로 미색~황백색이나 건조

와 보관 상태에 따라 皮層이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종단면은 평탄치 않으나 횡단면은 비교적 평탄

하고 중심주에 裂隙이 있다. 횡단면은 皮層이 얇고 미색이며 형성층은 황갈색의 環形이다. 가볍고 

견실하나 파쇄가 용이하다. 특유의 향이 있으며, 씹을 때 첫맛은 담담하나 뒷맛은 약간 아리고 쓰다. 

(Fig.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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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薺苨(甛桔梗) Adenophorae Remotiflorae Radix

Fig. 4. Adenophorae Remotiflorae Radix. shape of original plant (A), stem (B), young leaf (C), dried root (D)

뿌리는 원주형으로 비대하고 유약하며 表皮의 횡주름이 확연하다. 줄기는 곧게 서며 간혹 겉에 흰가

루가 묻어있고 꺾으면 흰색의 즙이 나오며, 단면은 둥글다. 잎은 互生하며, 잎몸은 心形~廣卵形이고 

銳鋸齒가 있으며, 잎끝은 銳尖이고, 잎밑은 銳底~圓底이다. 잎자루는 근위부의 것이 길고 披針形의 

托葉이 있다. 잎맥과 잎자루에 흰색의 絨毛가 있다. 花序는 單生이나 여러 개의 花柄에 나란히 달리

면서 總狀花序처럼 보이기도 한다. 花冠은 鐘形으로 남자색이다. (Fig. 4-A~C)

飮片은 대체로 橫斜切한 塊狀이다. 表皮는 갈색~황백색이며, 규칙적이고 뚜렷한 橫紋이 밀집되어 

있는데 根頭의 먼 부위는 橫紋이 옅어진다. 혹처럼 보이는 細根의 흔적이 남아있다. 단면은 흰색~미색

이며 裂隙이 많으며 皮層과 중심주가 구분되지 않는다. 가볍고 부스러지기 쉽다. 특유의 향이 미약하

게 나며, 씹으면 끈끈하면서 약간의 단맛이 난다. (Fig.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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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감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表皮에 부정형의 주름이 종횡으로 있다. 단면은 미색~황백색으로 環形을 이루는 황갈색의 형성층이 

확연하다. ······················································································桔梗(苦桔梗) Platycodoni Radix

1. 表皮에 규칙적인 橫紋이 밀집되어 있다. 단면은 미색으로 형성층이 관찰되지 않으며 裂隙이 심하다.

············································································薺苨(甛桔梗) Adenophorae Remotiflorae Radix

결론

苦桔梗과 甛桔梗의 연원과 그에 따른 유통 현황, 효능, 형태 등을 고찰 및 관찰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苦桔梗은 ‘쓴맛이 강한 양질의 약재’라는 뜻이 아니라, 古代로부터 桔梗의 위품으로 언급된 薺苨

를 甛桔梗으로 지칭하면서 생긴 상대적인 명칭으로 사료된다. 즉, 苦桔梗은 桔梗을 의미하고, 

甛桔梗은 薺苨의 異名으로 추정된다.

2. 재배 및 유통 정황상 ‘야생 길경’ 또는 ‘다년생 길경’ 등은 품질 판별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咽喉腫痛에 응용할 경우 熱證이 다소 적을 때나 상대적인 虛證에는 桔梗을, 熱證이 심하거나 

상대적인 實證에는 薺苨를 응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桔梗(苦桔梗)과 薺苨(甛桔梗)의 飮片은 表皮의 橫紋 상태와 단면의 형성층 및 裂隙의 발달 

여부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추후 산지나 생장연수에 따른 桔梗을 대상으로 실제의 쓴맛을 내는 성분과 효능의 연관성을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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